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삼성, 태안 유출사고 56억원 배상
서울지법, 무한책임 해당 없어 … 주민 요구와 괴리 반발 우려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돼 태안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

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주

장한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

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

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

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OPC나 정부를 통해 보상을 요구해도 실제 배상액은 태안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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